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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운·김현경·심미소 등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은 개인의 기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 사회생

활, 직업 기능 및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신건

강 문제이다[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는 전 세계 성인의 약 5.7%가 우울을 경험하며, 여성의 유병률

이 남성보다 약 1.5배 높다고 보고하였다[2]. 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에 따르면, 우울장애 유병률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1.1% 증가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3.6%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우리나라에서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울장애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0년 약 51.7

만 명에서 2019년 약 79.9만 명을 거쳐 2023년 약 104.3만 명

으로 약 2.0배 증가하였다[4]. 또한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약 4.9%였으

며, 여성(약 6.5%)이 남성(약 3.5%)보다 약 1.9배 높았다[5]. 

특히, 40~59세 여성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약 5.2%로, 동일 연

령대 남성(40대 약 3.5%, 50대 약 2.5%)에 비해 약 1.5~2배 높

게 나타났다[5]. 이러한 중년여성의 높은 우울장애 유병률은 

폐경 전후의 호르몬 변화와 신체건강 변화, 자녀의 독립, 부모

의 노화와 돌봄 부담, 배우자의 은퇴, 부부관계 재조정 등 생애

전환기 사건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6]. 

특히 한국 중년여성은 가족 내 돌봄과 정서적 조정 역할을 지

속적으로 담당해 온 경우가 많아, 동일한 스트레스 사건에 노

출되더라도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내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7,8]. 

한국 중년여성의 우울은 가족 생애 주기 전환 과정에서 경험

하는 다양한 역할 변화와 적응 과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6,9].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중년여성의 우울에 영향

을 미치는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부부 갈등, 경제적 부담,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부부 갈등이나 불

화 등의 부정적 부부관계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심

화시킬 수 있다[6]. 우리나라 중년여성은 부부관계에서의 의사

소통 어려움을 호소하였고[10], 배우자 폭력 경험률이 중년

여성에서 53.4%로 나타나, 노년 여성(23.5%)이나 젊은 여성

(23.0%)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11]. 반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친밀한 관계는 스트레스와 우울를 완화시킬 수 있다

[12].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가 중년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부부 갈등은 중년여성의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년기의 경제적 부담은 생애 전환 과정에서 재정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중년여성의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12,13]. 중년기는 본인의 노후 준비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비용, 노부모의 생활

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이 요구되는 시기이다[7,14]. 특히 중년

여성은 가족 돌봄 책임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15], 이는 가구 부채와 소득 불안정과 결합하여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14]. 따라서 경제적 부담은 중년여성

의 가족 역할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며, 우울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은 경제적 부담과 구분되는 관계

적 및 정서적 스트레스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45~64

세 중년층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56.1%, 노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6.9%, 그리고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5.9%로 나타났다[14]. 이렇게 

부모 또는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은 역할 기대와 생활방

식의 차이, 가사 분담, 자녀의 독립과 부모의 통제로 인한 세대 

간 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6]. 또한 

한국의 중년여성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희생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역할 수행이 충

분히 인정받지 못할 때 부모 또는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10]. 이러한 가족 내 갈등과 스트레스는 중년여성의 우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16]. 이에 본 연구는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을 부부 갈등 및 경제적 부담과 구분되는 세 번째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한국 중년여성의 부부 갈등, 경제적 부담, 세대 간 긴장 및 부

담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우리나라 중년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하여[17] 가정 내 돌봄 역

할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부부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 상황에서 

불편함을 표현하기보다 감내하도록 사회적으로 요구받아 왔

다[18]. 다만, 한국 사회의 가족 가치관과 가족 내 성역할 인식

은 전통적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적 가족 규범에서 개인주의

적 및 젠더 평등적 가치관으로 점차 변화해 왔으며, 출생 코호

트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 차이

가 있을 수 있다[19].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들은 외부로 해소되지 못하고 지각된 일상 스트

레스로 누적되며, 이는 한국 중년여성의 일상 스트레스 수준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된다[20]. 이러한 가족 관

련 스트레스 요인은 단기적 사건에 그치기보다 결혼 및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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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과정 속에서 반복되고 누적될 수 있으며[21], 이러한 스트레

스 요인들은 시간 지연 효과를 통해 이후 시점의 우울에도 영향

을 미칠 수 있다[22]. 이에 본 연구는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

이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및 우울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횡단연구설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9,23]. 그러나 우울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 간 이질적인 장기 변화 양상을 

보이는 정신건강 현상으로[24], 횡단연구만으로는 변수 간 시

간적 선후관계와 장기적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25,26]. 또한 단일 시점의 자료는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누적적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로 일반 인구의 우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르게 변화

하는 양상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24], 우울

을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

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도 가족 갈등 해결방식의 

장기적 영향[27]이나 우울 관련 요인의 개별 효과[28]는 확인

되었으나, 부부 갈등, 경제적 부담, 세대 간 긴장 및 부담 등 중

년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통합적

으로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우

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의 장기적 영

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Pearlin [29]의 스트레스 

과정 모형(stress process model)은 초기 스트레스원이 후속 

스트레스 경험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키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장기적으로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또한 Birditt 등[30]은 16년 종단연구를 통

해 부부관계에서 경험되는 긴장이 시간에 따라 누적되고 증가

하면서 장기적 관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함을 보고하였다. 이

처럼 가족 관련 스트레스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 

및 누적되는 만성적 과정으로, 초기 중년기에 노출된 스트레

스가 이후 시점의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및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

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1~9차 자

료를 활용하여, 중년기 초기의 가족 관련 스트레스가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를 거쳐 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경로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KLoWF는 동일한 개인을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 전국 단위 패널자료로서, 중년여성의 가족관계 변

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심리적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

단적으로 확인하기에 적합하다[31].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

화적 특성을 반영한 중년여성의 우울 관련 요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우울 예방 및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및 정책 수

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KLoWF 1~9

차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부부 갈등, 경제

적 부담, 세대 간 긴장 및 부담),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및 후속 

시점 우울 간의 종단적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

는 것이다. 구체적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부부 갈등은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경제적 부담은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은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는 후속 시점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부부 갈등은 후속 시점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경제적 부담은 후속 시점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 가설 7.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은 후속 시점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1차(2007년)

부터 9차(2022년) 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분석 연구로, 한국 

중년여성의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인(1차, 3차),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4~6차), 우울(7~9차) 간의 종단적 경로를 검증하기 

위한 전향적 종단 경로분석(prospective longitudinal path 

analysis)이다. 종단연구에서는 선행요인과 결과변수를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함으로써 변수 간 시간적 선행성(temporal 

precedenc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역방향 인과의 

가능성을 줄여 변수 간 방향성에 대한 보다 타당한 추론을 가능

하게 한다[32]. 이에 본 연구는 가족 관련 스트레스를 초기 시

점,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를 중간 시점, 우울을 후기 시점에서 

측정하여 세 구성개념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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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자료를 활용하였

다. KLoWF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Korea Women’s Develop-

ment Institute)에서 수행하는 전국 대표 패널조사로, 여성과 

가족의 삶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 ‧ 경제적 특성을 종단적

으로 파악하고자 실시되고 있다(http://klowf.kwdi.re.kr). 이 

조사는 2007년 전국 9,068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64세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 2차 조사

(Wave 2, W2)가 이루어진 이후 2022년 9차 조사(W9)까지 격

년으로 추적 조사가 실시되었다. 유효표본 유지율은 2008년 

2차 조사에서 85.2%였으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 9차 

조사에서는 66.7%로 나타났다. 자료는 컴퓨터 보조 개인면접

(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 CAPI)을 통해 수

집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 및 정신건강 상

태, 고용 및 경제활동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다[31]. 본 연구 분

석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LoWF 자료신청 시스템을 통

해 자료 이용 신청 후, 자료 활용 승인을 받아 비식별화된 패널 

자료를 제공받았다. 제공된 자료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

로 처리되어 있었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KLoWF 1차 조사 시점에서 연령이 40~ 

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이었다. 분석 대상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 1차 조사에 참여한 9,997명 중 만 40~59세 여

성을 추출하고(n=8,400), 이 중 1차부터 9차 조사까지 혼인 상

태(유배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대상자를 선별한 결과, 최종 

분석 대상자는 총 2,869명이었다. 

4. 연구도구

1) 우울

우울은 7차 조사(W7)부터 9차 조사(W9)까지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의 10문항 단축형

(CES-D 10)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3]. 이 도구는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의 빈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각 문항은 0점에

서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극히 드물게(일주일에 1일 이하)’, ‘가끔(일주일에 1~2일)’, 
‘종종(일주일에 3~4일)’,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로 구성된다. 총 10개 문항 중 긍정 문항 2개는 역코딩하여 분석

하였다. 각 조사에서 10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울 점수

를 산출하며, 이후 W7부터 W9까지의 평균값을 최종 우울 점

수로 산출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우울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절단점은 10점 이상이다[33]. 원 도구는 검사-재검사 신

뢰도(test-retest reliability) r=.71로 보고되었고[33], 한국 중 

‧ 고령자 패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

도 Cronbach’s ⍺는 .82로 보고되었다[34]. 본 연구의 Cron-

bach’s ⍺ 값은 .86 (W7), .88 (W8), .90 (W9)이었다.

2) 부부 갈등

부부 갈등은 1차 조사(W1)에서 여성의 자기보고 응답을 통

해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한 달 동안 부부

싸움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척도는 일주일 이상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 심한 말(폭언, 욕설 등)을 하거나 듣는 경우, 신체적으로 

부딪치는 경우,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 대신 자녀를 야단치는 경우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있었다’, ‘없었다’, ‘해당 

없음’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상황이 있는 경

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코딩하였다. 5개 문항의 점

수를 합산하여 부부 갈등 점수를 산출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3) 경제적 부담 

경제적 부담은 1차 조사(W1)와 3차 조사(W3)를 통해 측정

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KLoWF 자료에서 경제적 부담을 직접 

측정하는 별도 척도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자녀에 대

한 경제적 지원 여부, 부모 또는 시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

부, 가구소득이 해당 연도 평균 이하인 경우, 가구 부채 여부 등

을 포함하였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미혼 또는 기혼 성인자녀에게 경

제적 도움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부모 또는 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 생존 여부와 생활비 지원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가구소득 기준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근거하였다. KLoWF의 가구총소득은 지난 1년간의 소

득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이 아닌 소득 발생 

연도의 전체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 여부를 산정

하였다. 이에 W1에는 2006년 평균 가구소득 3,038,307원, 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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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009년 평균 가구소득 3,432,021원을 적용하였다[35]. 

가구 부채 여부는 금융기관 대출, 비금융기관 부채, 기타 부채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코딩하였다. 각 조사에서 네 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경제적 부담 점수를 산출하고, 이후 

W1과 W3의 평균값을 경제적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합성 점수

로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

제적 부담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세대 간 긴장 및 부담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은 1차 조사(W1)와 3차 조사(W3)를 통

해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였다. KLoWF 자료에서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을 직접 측정하는 별도 척도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여부,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갈등, 

손자녀 돌봄 여부,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을 포함

하였다.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미혼 또는 기혼 성인 자녀와의 일상적 

대화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일상

적 대화 부재를 세대 간 긴장의 한 측면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

였다.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갈등은 지난 한 달 동안 다양한 생

활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 있는 경우를 세대 간 긴장

의 한 측면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손자녀 돌봄은 만 6세 

이하 손자녀가 있는 경우 주 1시간 이상 돌보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정기적 돌봄 제공을 세대 간 

부담의 한 측면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부모 또는 시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통해 부양 부담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

에서는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 상태를 세대 간 부양 부담의 

한 측면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각 문항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1점,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코딩하였다. 각 조사에서 네 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

여 세대 간 긴장 및 부담 점수를 산출하고, 이후 W1과 W3의 평

균값을 세대 간 긴장 및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합성 점수로 사

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5)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의 4차 조사(W4)부터 6차 조사(W6)까지 측정된 변수를 활용

하였다. 해당 척도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

된 생각과 감정을 평가하기 위한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많이 그렇다’이다. 문항은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경험, 혼자 음주하는 행동, 사회적 관계

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

스 상황을 포함한다. 총 8개 문항 중 긍정 문항 1개는 역코딩하

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조사에서 8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

여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점수를 산출하며, 이후 W4부터 W6

까지의 평균값을 최종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점수로 산출하였

다. 점수의 범위는 8~3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는 .68 (W4), .71 (W5), .69 (W6)이었다.

5.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과 건강 

관련 특성을 포함한다. 1차 조사(W1)에서 측정된 일반적 특성

은 연령, 교육 수준, 고용 상태를 활용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

학교 졸업, 전문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취업 상태

는 조사 당시 일자리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과 미취업으로 구분

하였다. 7차 조사부터 9차 조사(W7~W9)에서 측정된 건강 

관련 특성은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질환 여부와 폐경 여부를 

포함하였다. 질환 여부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신경정신과 질환 등 다양한 질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로 확인하였다. 폐경 여부는 마지막 

월경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폐경으로 정의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LoWF)의 공개된 이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철저히 익명화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이차자료분석을 위해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

의 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 번호: PNU 2026-03-043). 

7.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30.0과 IBM 

SPSS AMOS 30.0 (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050 미만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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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과 주요 변수

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

하였다. 

 부부 갈등, 경제적 부담,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이 지각된 일

상 스트레스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을 적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x2,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등의 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측치를 

고려하기 위해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건강 관련 특성과 주요 변수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4.54점(SD; 

standard deviation=3.93; 범위=0~30)으로, 약 10.0%는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우울 위험군 선별 절단점)으로 나타났다. 지

각된 일상 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16.26점(SD=2.52; 범위=8~ 

32)이었다. 

2. 부부 갈등의 비율

부부 갈등의 다섯 가지 항목 비율은 다음과 같다; 일주일 이

상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W1 4.5%), 심한 말(폭

언, 욕설 등)을 하거나 듣는 경우(W1 3.7%), 신체적으로 부딪

치는 경우(W1 1.1%),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주위의 도

움을 요청하는 경우(W1 0.6%), 상대방 대신 자녀를 야단치는 

경우(W1 3.6%)였다.

3. 경제적 부담의 비율

경제적 부담의 네 가지 항목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W1 22.2%, W3 32.6%), 부모에

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W1 80.4%, W3 70.1%), 한국

의 평균 가구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경우(W1 26.9%, W3 

63.0%), 가구 부채를 보유한 경우(W1 45.1%, W3 38.1%)였다.

4.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의 비율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의 네 가지 항목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자

녀와의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W1 7.4%, W3 5.0%), 부모 또는 

시부모와 갈등이 있는 경우(W1 24.9%, W3 19.0%), 손자녀 돌

봄을 제공하는 경우(W1 3.1%, W3 3.2%), 부모 또는 시부모 중 

최소 한 명과 동거하는 경우(W1 11.0%, W3 9.2%)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y Variables and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2,869)

Variables
n (%) or 
M±SD

Range

Age (years, W1) 48.33±5.61 40~59

Education (W1)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1,215 (42.4)
1,141 (39.8)
511 (17.8)

Employment status (W1)
Employed
Unemployed

1,469 (51.2)
1,400 (48.8)

Diagnosed physical disease (W7~9)
Yes
No

1,644 (57.3)
1,225 (42.7)

Menopause (W7~9)
Yes
No

2,347 (81.8)
522 (18.2)

Marital conflict (W1) 0.54±0.96 0~5

Economic strain (W1, 3)
W1
W3

1.96±0.77
1.77±0.85
2.16±0.93

0~4

Intergenerational tension and 
burdens (W1, 3)

W1
W3

0.82±0.64

0.84±0.70
0.80±0.66

0~4

Perceived daily stress (W4~6)
W4
W5
W6

16.26±2.52
16.43±3.16
16.18±3.27
16.12±3.10

 8~32

Depressive symptoms (W7~9)
W7
W8
W9

4.54±3.93
4.45±4.78
4.92±4.97
4.14±4.78

 0~30

Note: As some variables were not assessed in certain waves, only 
the available data were used. Education was categorized based on 
valid responses (n=2,867; 2 missing). Percentages were calculated 
after excluding missing values, and sums to 100.0%.
M=Mean; SD=Standard deviation; W=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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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연구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은 경제적 부담(r=.07, p=.001), 지각된 일상 스

트레스(r=.21,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는 부부 갈등(r=.12, p=.003), 경제적 부담(r= 

.15, p<.001), 세대 간 긴장 및 부담(r=.05, p=.047)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세 개의 독립변수 중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부부 갈등(r=.08, p=.036), 세대 간 긴장 및 부담(r=.16, p< 

.001)과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6.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는 Table 3, Figure 1과 같다. 

제안된 모형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였다(x2=177.75, p< 

.001, Comparative Fit Index=0.92,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05). 부부 갈등(β=0.11, p=.005)(가설 1 

지지)과 경제적 부담(β=0.12, p<.001)(가설 2 지지)은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설 3 기각).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는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22, p<.001)(가설 4 지지). 한편, 세 개의 독립변수는 우

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가설 5~7 기각). 

통제변수와 관련하여, 연령(β=-0.13, p<.001)과 교육수준

(β=-0.10, p<.001)은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관련

이 있었다. 반면, 취업 상태(β=0.05, p=.006)는 유의한 정적 관

련이 있었다. 또한 연령(β=0.09, p<.001)과 질환 여부(β=0.17, 

p<.001)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반면, 교육수준

(β=-0.05, p=.022)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관련이 있었다. 본 연

구에서 폐경 여부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β=-0.00, p=.975)와 

우울(β=0.00, p=.87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가족 관련 스트레스 요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Study Variables (N=2,869)

Variables
1 2 3 4

r (p) r (p) r (p) r (p)

1. Marital conflict 1.00

2. Economic strain .08 (.036) 1.00

3. Intergenerational tension and burdens -.03 (.595) .16 (＜.001) 1.00

4. Perceived daily stress .12 (.003) .15 (＜.001) .05 (.047) 1.00

5. Depressive symptoms -.02 (.694) .07 (.001) .03 (.261) .21 (＜.001)

Note: The variables were measured in different waves as follows: marital conflict [W1], economic strain [W1, 3], intergenerational tension and 
burdens [W1, 3], perceived daily stress [W4–W6], and depressive symptoms [W7–W9]. Owing to missing data, sample sizes vary across analyses.

Table 3. Longitudinal Pathways among Family-related Stress, Perceived Daily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N=2,869)

Path β S.E. C.R. p

Marital conflict → Perceived daily stress 0.11 0.10 2.83 .005

Economic strain → Perceived daily stress 0.12 0.06 6.38 ＜.001

Intergenerational tension and burdens → Perceived daily stress -0.05 0.21 -0.87 .384

Perceived daily stress → Depressive symptoms 0.22 0.03 10.47 ＜.001

Marital conflict → Depressive symptoms -0.03 0.17 -0.79 .432

Economic strain → Depressive symptoms 0.03 0.10 1.47 .140

Intergenerational tension and burdens → Depressive symptoms -0.01 0.34 -0.14 .888

C.R.=Critical ratio;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104 Global Health and Nursing

김고운·김현경·심미소 등

인,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및 후속 시점 우울 간의 종단적 관계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부 갈등과 경제적 부담은 지각된 일

상 스트레스와 관련되었으며,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는 후속 

시점의 우울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반면, 세대 간 긴장 및 부

담은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및 우울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한국 중년여성의 부부 갈등은 지각된 일상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본 연구에

서 부부 갈등 항목의 발생률이 0.6~4.5%로 전반적으로 매우 낮

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종단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 코호트인 1948~1967년 출생 여성들의 사

회화 맥락에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이 코호트는 산

업화와 가족주의 체제를 경험한 세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돌봄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

다[36].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깊이 내면화하여 가족 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해결

하기보다 감내하는 경향이 강해 부부 갈등이 장기적으로 누적

된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17,18,36]. 둘째, 

부부 갈등의 영향은 발생 시점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부 긴장은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차 누적 및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단일 시점의 긴장보다 시간에 걸쳐 쌓인 누적된 긴장이 더 중요

하게 작용하고 이러한 양상은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진다[30]. 

이렇게 누적된 부부 긴장은 우울과 양방향적으로 서로를 강화

하며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을 형성한다[21]. 나아가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가 낮을수록 우울 위험이 높아지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소거되지 않고 지속된다[22]. 이는 부부 갈등이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누

적되는 만성적 과정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본 연구대상자에게

도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및 우울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빈도가 낮은 부부 갈등이라도 장

기간 누적되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부 갈등

을 단기적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임상 

현장에서는 현 시점의 부부 갈등 수준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하

기보다 누적 및 지속되는 양상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 및 관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

한 부부 상담[37]과 해결중심 접근[38]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은 중년여성의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평균 이하 가구

소득’ 비율이 W1 (2006년 평균 가구소득 기준) 26.9%에서 W3

(2009년 평균 가구소득 기준) 63.0%로 급증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 대

비 1.3% 감소하였고, 같은 해 가처분소득 분포는 평균(163만

원)이 중위(148만원)를 상회할 만큼 우편향되어 있어[39], ‘평

Note. Solid lines indicate significant paths, and dotted lines are non-significant paths. Values represent standardized 
coefficients (β). Control variables (i.e., age (W1), education (W1), employment status (W1), diagnosed physical disease
(W7–9), and menopause (W7–9) on depressive symptoms and perceived daily stress) are not shown. *p＜.05, **p＜.001.

Figure 1. Longitudinal pathways to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aged women (N=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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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이하’라는 상대적 기준의 특성상 중 ‧ 하위 가구가 대거 이 범

주로 분류되면서 비율이 실제 소득 감소폭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둘째, 생애주기 요인으로 본 코호트는 W3 시점(2009년)

의 연령이 42~61세에 해당하며, 이는 가족의 생계 부담, 남편

의 은퇴, 부모 부양 등으로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는 시기

이다[13,40].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38.1~45.1%는 부채를 보

유하고 있었으며, 70.1~80.4%는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22.2~32.6%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

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중년기는 가족 부양뿐 아니라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7]. 실제로 은

퇴를 앞둔 중년의 절반 이상(약 56.6%)이 은퇴 후에도 자녀 교

육비(약 7천만원)와 결혼비(약 1억 3천만원)에 대해 자녀부양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41], 가족 부양과 노후 

준비가 동시에 가구 재정을 압박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년여

성의 복합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

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자녀 지원, 부모 지원, 평균 이하 소득, 

부채 보유라는 이질적 네 차원을 동일 가중치로 단순 합산하여, 

각 요소가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지 못하였

다. 자녀에 대한 자발적 지원과 상환 의무를 수반하는 부채, 낮

은 소득과 부모 부양은 심리적 압박의 성격이나 강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부채는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보유 자체가 경제

적 취약을 뜻하지 않고[42], '평균 이하 소득' 또한 분포 변화에 

따라 범주가 달라지는 상대적 지표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는 각 구성요소를 분리하거나 잠재변수로 모형화하여 자녀 지

원, 부모 지원, 소득, 부채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은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및 우울과 유

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의 중 ‧ 장년층은 전통적 부모 

부양 의무와 핵가족 중심 생활양식 사이에서 이중적 부담에 직

면하며, 미혼 성인 자녀와 노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 돌봄 

부담을 지니고 있다[14]. 그러나 세대 간 긴장 및 부담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결과는 단순히 해당 요인의 영향력이 축소

되었다기보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모의 사망 또는 건강 

변화,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세대 간 동거 및 직접적 부양과 

접촉 관계가 축소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7]. 본 연구결과에

서도 부모(또는 시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W1 시점(2007년) 

11.0%에서 W3 시점(2009년) 9.2%로 감소하였고, 부모와의 갈

등 경험 비율 또한 W1 시점 24.9%에서 W3 시점 19.0%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중년 

기혼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돌봄 역할의 조

정이 요구되고[7],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족중심문화가 핵가족

화, 탈전통화, 개인화 등이 혼재된 가족문화로 변화하고 있으

며, 돌봄 관련 복지제도의 확대로 가족 내 돌봄 역할이 재구조

화되고 있어 세대 간 관계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했을 수 있다[43]. 다만, 이러한 변화가 중년여성의 정신건강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돌봄 역할의 

감소로 인한 역할 상실감이 새로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가

능성도 고려하여 향후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44].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는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지각

하는 일상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45]. 특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스트레스 사

건은 중년여성의 우울 위험을 증가시키며[27], 본 연구 코호트

인 1948~1967년 출생 한국 중년여성은 감정을 억제하고 성역

할에 대한 부담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어 스트레스 수준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46]. 그러나 스트레스는 외부 사건 자체보다 이

를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

으므로[47], 보건의료 전문가는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부정적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돕는 

개입[18]과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 교육은 우울 감소에 도

움이 될 수 있다[48]. 다만,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변수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지각된 일상 스트레스-우

울 r=.21, 부부 갈등-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r=.12 등) 그 크기는 

작은 효과 수준이었다. 통계적 유의성은 관련성의 존재 여부를 

나타낼 뿐 그 크기나 실질적 중요성을 보여주지 못하므로[49],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는 변수 간 강한 연관이라기보다 관련

성의 방향과 경향을 보여주는 예비적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 교란변수를 함께 통제한 다변

량 모형을 통해 이러한 관련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활용한 자료에서 

우울은 4차 조사부터 측정되어 기준시점의 우울 수준을 통제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울의 변화가 아닌 후속 

시점 우울에 대한 예측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변수 간 인

과관계를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기준시점 우울을 포함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관

련 스트레스 요인,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시간적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 관련 스

트레스 요인을 초기 차수(1차, 3차)의 값으로 측정하여, 가족생

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스트레스 과정을 직접 모

형화하지 못하였다. 향후 교차지연 패널모형(Cross-lagged 

panel model)이나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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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변수 간 상호 변화와 방향성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대상은 1948~1967년 출생 코호트로 제한되

었으며, 성역할 태도, 가족주의 가치, 감정표현 억제와 같은 사

회문화적 요인을 직접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다른 세대의 중년여성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생 코호트와 사회문화적 요

인을 포함한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비교적 큰 표본

(N=2,869)을 사용하였으므로 작은 효과크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과 해석 시에는 

효과크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관련 스트레스,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및 우울 간의 종단

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부부 갈등과 경제적 부담이 이후 

시점의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와 관련되고, 지각된 일상 스트레

스가 후속 시점의 우울과 관련됨을 확인함으로써, 가족 관련 스

트레스와 정신건강 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우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족 관련 스트레스와 지각된 일상 스트레스

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간호사는 중년여

성의 가족 관련 스트레스를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스트레

스와 우울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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